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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을 

산업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성별로 살펴보았다. 주제별로는 산업전환기 구조변화, COVID-1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Ⅰ. 머리말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65만 명이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7만 명에서 2011년 194만 명까

지 감소한 후 다시 2012년 2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

석하고자 함이다.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조직률은 증가 추

세에 있다. 이는 단순히 임금노동자 증가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는 정책적인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환경적 변화가 주요하

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전환기 구조변화로 인한 내부의 불안이다. 둘째, COVID-19로 

인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감소이다, 셋째,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치 민주주의가 일터 민주주의로 확장돼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 내 

가입자 구성은 정규직, 300인 이상 대기업, 남성 위주인 한계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0012hi@kli.re.kr).

최근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현황과 
시사점

조 규 준*



62

2022년 10월호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 전환기 구조조정에 따

른 은행업의 고용위협,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업 위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자 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노동조합 조직현황

1.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의 증가 추이

202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64만 8천 명1)이고 가입비율은 12.6%이다.2)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207만 명에서 2011년 194만 명까지 감소한 후 다시 2012년 200만 명을 기록했다.

[그림 1] 노동조합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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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3만 5천 가구를 조사

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를 통해 분포를 조정하므로 보통 단위는 명 

단위가 아닌 천 명 단위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자료를 읽을 때 차이를 참고하며 읽기를 바란다.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선 1가지 문항 4가지 선택지로 노동조합 가입자를 파악한다.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노동조합이 없음, 2.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3. 노동조합

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그러므로 표기를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방

식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서술하기보다 노동조합 가입자로 서술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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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0.9%까지 하락했고 2013년 12.5%로 회복하여 현

재까지 12%대를 상회하고 있다. 

다음,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0년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80만 4,633명이고, 

조직률은 14.2%이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3)

 

[그림 2]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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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표 1>을 통해 두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대상 조사이자 표본조사이고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조사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와 조직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승인된 일반 통계이며, 「노동조

합 및 노동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신고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작성된 자료이다. 노동조합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원변경사

항과 조합원 수 등이 포함된 정기현황 통보서를 매년 1월 말까지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자

3)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2,448개, 

조합원은 872,923명이었고,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382개, 조합원은 711,143명이었다. 이후 2020년에 한국

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2,506개, 조합원은 1,153,863명,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374개, 조합원은 1,134,056

명으로 양대노총 모두 조합원 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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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노동단체카드목록을 기초로 전산 등록된 자료의 정

확도를 확인하여 전년도 말 기준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등의 통계를 생산한다.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통계적 특성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작성 주체 통계청 고용노동부

통계유형 조사통계 보고통계

조사 시기 매년 매년

발표 시기 매년 10월 매년 12월

조사대상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

구원

노동조합법 제2조 노조가입 제외 대상(임원, 

비서, 재무, 인사, 노무 담당자, 군인, 경찰 교

정공무원, 고위공무원 등)을 제외한 전국 노

동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전국 3만 5천 가구 (1,737개 조사구) 전국 6,564개 노동조합(2020년 기준)

조사자 조사원의 면접조사 각 노동조합별 담당자 수기작성

조사체계
조사원(면접조사)→지방통계청(사무소)→

통계청

행정기관 공문발송(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각 노동조합→행정기관 수집(이메일, 우편, 

팩스 등)→한국노동연구원 정리→고용노동부 

발표

파악 

가능여부

총연맹별 조합원 수 × ○

연맹별 조합원 수 × ○

단위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 ○

산업별 ○ △

직무별 ○ ×

기업규모별 ○ △

사업장규모별 × △

성별 ○ ○

연령별 ○ ×

고용형태별 ○ ×

지역별 × △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된 조사통계이고,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보고통계임.

자료 : 저자 작성.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장점은 전수조사이므로 각 단위별 노동조합마다 조합원 현황을 

알 수 있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총연맹별, 산별노조별, 단위노조별 조합원 

수 차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는 각 단위노조의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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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4) 그 안에 개인의 연령,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주요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경활 부가조사」상 2021년 노조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산업부문은 제조업(57만 

4천 명, 비중 21.7%)이며, 그 뒤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4만 5천 명, 비중 13.0%), 

운수 및 창고업(29만 6천 명, 비중 11.2%), 교육 서비스업(27만 1천 명, 10.2%) 등이 잇고 있다. 

그리고 가입비율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8.9%), 국제 및 외국기관(46.2%), 운수 

및 창고업(3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9.2%), 금융 및 보험업(27.6%), 교육 서비

스업(17.4%), 정보통신업(16.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16.2%), 제조업(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2021년 주요 산업별 노조 가입비율 및 가입자 수

2021년

임금노동자 노조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수(천 명) 비중(%) 수(천 명) 비중(%)

전 체 20,992 100.0 2,651 100.0 12.6 

농업, 임업 및 어업 124 0.6 6 0.2 4.6 

광업 12 0.1 2 0.1 16.4 

제조업 3,865 18.4 574 21.7 14.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0 0.3 34 1.3 48.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56 0.7 25 0.9 16.2 

건설업 1,742 8.3 92 3.5 5.3 

도매 및 소매업 2,102 10.0 131 4.9 6.2 

운수 및 창고업 890 4.2 296 11.2 33.2 

숙박 및 음식점업 1,252 6.0 27 1.0 2.2 

정보통신업 859 4.1 145 5.5 16.9 

금융 및 보험업 773 3.7 214 8.1 27.6 

4)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종과 소속된 기업과는 상관없이 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에 산별 노동조합은 조직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전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의 경우를 보면, 원래는 민주노총 내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주축으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었지만, 이후에 파리바게뜨와 같은 식품 산업과 네이버, 카카오,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IT산업이 합쳐져 노동

조합을 구성했다. 이렇듯 산업별 노동조합 및 연맹이라고 해서 그 산업에만 조합원을 한정 지어 구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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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2021년

임금노동자 노조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수(천 명) 비중(%) 수(천 명) 비중(%)

부동산업 401 1.9 17 0.6 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59 5.0 111 4.2 10.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11 6.2 109 4.1 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81 5.6 345 13.0 29.2 

교육 서비스업 1,553 7.4 271 10.2 1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72 12.3 176 6.6 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3 1.5 39 1.5 1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51 3.1 31 1.2 4.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3 0.4 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13 0.1 6 0.2 4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21.

3.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경활 부가조사」상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비율과 가입자 수를 보면, 2021년 기준 정규직 

가입자(238만 1천 명, 가입비율 18.4%)가 비정규직 가입자(26만 7천 명, 가입비율 3.3%)보다 가

입자 수는 8배(211만 4천 명) 더 많고 가입비율은 15.1%p 더 높았다. 「경활 부가조사」를 안정적

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과 비교하여 정규직 가입자는 92만 명 증가(정규직 임금노동자 

335만 4천 명 증가)했고 가입비율은 3.1%p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입자는 11만 1천 명 증가(비

정규직 임금노동자 344만 4천 명)한 반면에 가입비율은 0.1%p 감소했다. 

<표 3>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비율 및 가입자 수

임금노동자 노조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정규직
(천 명)

비정규직
(천 명)

정규직
(천 명)

비정규직
(천 명)

정규직(%) 비정규직(%)

2003  9,573 4,622 1,461 156 15.3 3.4 

2004  9,211 5,407 1,533 281 16.6 5.2 

2005  9,480 5,469 1,503 253 15.9 4.6 

2006  9,956 5,465 1,505 234 15.1 4.3 

2007 10,274 5,732 1,642 292 16.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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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임금노동자 노조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정규직
(천 명)

비정규직
(천 명)

정규직
(천 명)

비정규직
(천 명)

정규직(%) 비정규직(%)

2008 10,770 5,488 1,833 242 17.0 4.4 

2009 10,826 5,783 1,878 147 17.3 2.5 

2010 11,475 5,715 1,804 164 15.7 2.9 

2011 11,662 6,053 1,780 160 15.3 2.6 

2012 11,987 5,954 1,899 176 15.8 3.0 

2013 12,426 5,977 2,117 177 17.0 3.0 

2014 12,869 6,123 2,187 192 17.0 3.1 

2015 13,166 6,308 2,230 182 16.9 2.9 

2016 13,262 6,481 2,197 169 16.6 2.6 

2017 13,428 6,578 2,290 189 17.1 2.9 

2018 13,431 6,614 2,291 206 17.1 3.1 

2019 13,078 7,481 2,304 227 17.6 3.0 

2020 13,020 7,426 2,291 221 17.6 3.0 

2021 12,927 8,066 2,381 267 18.4 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경활 부가조사」상 2021년 기업 규모별로 노조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사업장은 300인 

이상이며(101만 2천 명, 비중 38.2%), 그 뒤를 30~99인(62만 8천 명, 비중 23.7%), 100~299인

(50만 2천 명, 비중 18.9%), 10~29인(38만 2천 명, 비중 14.4%), 5~9인(8만 5천 명, 비중 3.2%), 

1~4인(4만 명, 비중 1.5%)이 잇고 있다. 그리고 가입비율은 300인 이상(36.3%)이 가장 높았고, 

그 뒤는 100~299인(25.1%), 30~99인(15.8%), 10~29인(8.0%), 5~9인(2.3%), 1~4인(1.0%) 순이었

다. 그리고 <표 4>와 비교해 보더라도 가입비율에서 차이가 있지만, 과거부터 규모가 작은 사업

장일수록 ‘노조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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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21년 기업규모별 노조 가입비율 및 가입자 수

2021년

임금노동자 노조 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수(천 명) 비중(%) 수(천 명) 비중(%)

전 체 20,992 100.0 2,651 100.0 12.6 

1~4인  3,795 18.1 40 1.5 1.0 

5~9인  3,649 17.4 85 3.2 2.3 

10~29인  4,793 22.8 382 14.4 8.0 

30~99인  3,972 18.9 628 23.7 15.8 

100~299인  1,997 9.5 502 18.9 25.1 

300인 이상  2,786 13.3 1,012 38.2 3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21.

<표 5> 기업규모별 노조 가입비율

(단위 : %)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003 0.6 1.8 7.5 14.6 22.8 34.1

2004 0.7 2.3 7.8 16.2 24.6 36.3

2005 0.9  3 7.7 14.2 23.3 34.5

2006 0.9 2.6 7.4 13.6 21.3 35.4

2007 1.1 2.4 7.9 15.1 25.3 37.0

2008 1.1 2.7 8.7 16.3 25.7 38.3

2009 0.9 2.1 7.6 14.9 25.7 35.8

2010 0.9 2.5 7.4 13.4 24.1 36.0

2011 1.0 2.1 7.1 13.0 24.3 33.4

2012 0.7 2.3 7.3 13.4 25.7 36.1

2013 0.7 2.4 8.4 14.7 26.4 38.6

2014 0.8 2.5 8.1 15.3 25.4 38.2

2015 0.8 2.9 7.5 16.1 22.7 38.4

2016 0.9 2.6 7.3 15.0 23.3 36.5

2017 1.0 3.0 7.6 15.8 25.1 35.6

2018 1.1 2.8 7.5 16.5 25.6 34.3

2019 1.3 2.4 7.4 16.9 25.3 33.5

2020 0.8 2.2 8.1 16.1 24.5 33.5

2021 1.0 2.3 8.0 15.8 25.1 3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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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경활 부가조사」상 성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을 보면, 2021년 기준 남성 가입자

(178만 5천 명)가 여성 가입자(86만 3천 명)의 2.1배나 된다. 통계가 안정적으로 집계되기 시작

한 2003년과 비교하여 남성 가입자는 54만 5천 명 증가하였고 가입비율은 0.6%p 증가하였다. 

여성 가입자는 48만 6천 명 증가하였고 가입비율은 2.7%p 증가하였다. 여성의 가입비율이 

2003년과 비교하여 2.7%p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9.1%인 것은 여전히 노동조합은 남성 

위주로 조직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표 6> 성별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 수

임금노동자 노조 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남성(천 명) 여성(천 명) 남성(천 명) 여성(천 명) 남성(%) 여성(%)

2003  8,312 5,883 1,240 377 14.9 6.4 

2004  8,515 6,103 1,368 445 16.1 7.3 

2005  8,667 6,282 1,336 421 15.4 6.7 

2006  8,953 6,467 1,294 445 14.5 6.9 

2007  9,326 6,680 1,425 509 15.3 7.6 

2008  9,464 6,793 1,528 547 16.1 8.0 

2009  9,588 7,020 1,500 525 15.6 7.5 

2010  9,870 7,320 1,439 528 14.6 7.2 

2011 10,168 7,547 1,435 504 14.1 6.7 

2012 10,278 7,663 1,507 568 14.7 7.4 

2013 10,517 7,887 1,646 649 15.7 8.2 

2014 10,796 8,196 1,657 723 15.3 8.8 

2015 11,007 8,468 1,735 677 15.8 8.0 

2016 11,086 8,658 1,645 721 14.8 8.3 

2017 11,188 8,818 1,696 784 15.2 8.9 

2018 11,171 8,874 1,666 831 14.9 9.4 

2019 11,396 9,163 1,686 845 14.8 9.2 

2020 11,361 9,085 1,661 852 14.6 9.4 

2021 11,517 9,476 1,785 863 15.5 9.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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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변동의 주요 사례와 요인 분석

1. 산업전환기 구조변화에 따른 은행업 종사자 수 감소와 조합원 증가

산업전환기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행업에선 과거 사람이 수행했던 업무들이 상당 부

분 자동화, 무인화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금융 산업에 고용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경활 부가조사」상 금융 및 보험업 근로자의 연도별 노

동조합 가입비율은 2017년 26.6%, 2018년 26.7%, 2019년 27.9%, 2020년 29.0%, 2021년 27.6%

로 27% 정도이고 가입자 수는 214천 명이다(표 7 참조).5)

<표 7> 금융ㆍ보험업 노조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 추이

(단위 : 천 명, %)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금융 및 
보험업

758 201 26.6 804 215 26.7 761 212 27.9 749 217 29.0  773 214 27.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8>과 <표 9>를 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은행업에는 공식적으로 6,094개의 점포가 있고 

116,168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7년에 6,789개의 점포와 111,173명이었음을 감안하면, 5년간 

695개의 점포가 줄었다. 반면 인원은 2017년과 비교하여 4,9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050명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1년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을 만 49세(1964년생에서 1972년생으로), NH농협은 만 41세(1978년생에서 1980년

생으로), KB국민은행은 만 48세(1966년생에서 1973년생으로), 우리은행은 만 47세(1964년생에

서 1974년생으로), 하나은행은 만 40세(1964년생에서 1981년생으로)로 낮췄다. 금융노조 측은 

2022년 9월 16일 파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폐쇄와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

5)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으로 대분류인 금융업과 보험업을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

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통해 공개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2018년 95,885명, 2019년 

96,854명, 2020년 98,059명으로 점차 조합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홈페이지를 통해 소속지부를 파악한 결과 은행

과 금융 이외의 산업은 지부로 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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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냈고, 점포폐쇄 한시적 인가제 실시 및 고용유지 정책을 요구했다. 그러므로 현재 금융 

산업에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업전환기 구조변화에 따른 불안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6)

<표 8> 국내은행 점포 수 추이

(단위 : 개)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말 대비) 신설 폐쇄

시중

신한 865 876 876 859 784 (-75) 1 76

우리 876 877 874 821 768 (-53) 2 55

SC 239 227 216 200 198 ( -2) 2 4

하나 775 753 724 651 613 (-38) 2 40

씨티 44 44 43 43 39 ( -4) 0 4

국민 1,062 1,057 1,051 972 914 (-58) 4 62

지방

대구 252 248 244 235 222 (-13) 0 13

부산 262 252 251 232 212 (-20) 0 20

광주 141 142 145 146 143 ( -3) 0 3

제주 37 36 35 33 31 ( -2) 0 2

전북 95 94 99 97 92 ( -5) 1 6

경남 165 161 159 146 132 (-14) 0 14

특수

산업 77 74 74 69 61 ( -8) 0 8

기업 609 643 635 635 635 (  -) 4 4

수출입 14 14 14 14 14 (  -) 0 0

농협 1,150 1,135 1,135 1,121 1,108 (-13) 5 18

수협 126 133 134 131 128 ( -3) 0 3

전 체
(전년 대비 증감)

6,789 6,766
(-23)

6,709
(-57)

6,405
(-304)

6,094
(-311)

20 331

주 : 매년 연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각 연도.

6)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금융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업 종사자들은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따른 금융 

산업의 재편(47.2%)”, “금융회사 간 과도한 경쟁(26.0%)”을 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이 고

용, 노동시간, 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89%)했고, 긍정보다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9),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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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내은행 총 임직원 수 추이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말 대비)

시중

신한 13,802 14,406 14,658 14,501 14,117 (-384)

우리 13,876 15,397 15,371 14,837 14,276 (-561)

SC 4,354 4,444 4,261 4,188 3,732 (-456)

하나 13,303 13,666 13,299 12,725 12,751 (  26)

씨티 3,549 3,552 3,519 3,500 3,046 (-454)

국민 17,349 18,173 18,023 17,810 17,261 (-549)

지방

대구 3,080 3,113 3,268 3,232 3,099 (-133)

부산 3,085 3,304 3,306 3,262 3,118 (-144)

광주 1,477 1,556 1,615 1,664 1,643 ( -21)

제주 425 468 453 442 426 ( -16)

전북 1,070 1,172 1,198 1,223 1,248 (  25)

경남 2,386 2,538 2,536 2,462 2,354 (-108)

특수

산업 3,561 3,789 3,787 3,856 3,882 (  26)

기업 12,711 13,324 13,699 13,930 14,088 ( 158)

수출입 1,099 1,222 1,266 1,275 1,283 (   8)

농협 13,638 16,326 16,294 16,292 16,218 ( -74)

수협 1,792 2,047 1,920 1,937 1,940 (   3)

인터넷
전문

카카오뱅크 360 603 786 913 1,031 ( 118)

케이뱅크 256 347 352 376 424 (  48)

토스뱅크 231 ( 231)

전체
(전년 대비 증감)

111,173 119,447
(8,274)

119,611
(164)

118,425
(-1,186)

116,168
(-2,257)

주 : 매년 연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연도.

2. COVID-19에 따른 조합원 증가

COVID-19는 전산업에 영향을 끼쳤지만, 그중 서비스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표 10>

은 서비스 산업으로 대표되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의 COVID-19 전과 후 임금노동자 수, 노동조합 가입자 수,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나타낸 것이

다. 먼저, 임금노동자 수를 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서 2021년 151천 명 감소하

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4천 명 감소하였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에서 82천 명이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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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399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COVID-19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

점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서 노동자가 감소했으나, 반면 의사ㆍ간호사 등 보건산업에서 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면 상황에서 운수업에 속하는 

택배ㆍ창고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0> 서비스업 노조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추이

(단위 : 천 명, %)

2019.8 2020.8 2021.8

임금
노동자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도소매업 2,253 129 5.7 2,172 121 5.6 2,102 131 6.2

숙박 및 음식점업 1,446 23 1.6 1,306 20 1.5 1,252 27 2.2

운수 및 창고 808 304 37.6 813 267 32.8 890 296 33.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173 175 8 2,328 188 8.1 2,572 176 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 노동조합 가입자 수를 보면,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다르게 가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대면 상황에서 택배ㆍ창고 관련 근로자는 증가했지만,7) 대면 업종인 버스ㆍ택시ㆍ

항공 산업에서 노동자 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표 11>, <표 12>, <표 13>을 보

면, 버스산업 종사자는 2019년 105,464명에서 2021년 99,620명으로 5,844명 감소하였고, 택시

는 2019년 102,320명에서 2021년 75,403명으로 26,917명 감소, 항공산업 종사자는 2019년 

28,071명에서 2021년 25,661명으로 2,410명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COVID-19 시기 서비스 산

<표 11> 연도별 버스 수송인원과 종사자 수

(단위 : 명, 개)

2019 2020 2021

연간 수송인원 5,468,465,031 3,992,325,875 3,920,501,579

종사자 수 105,464 101,986 99,620

업체 수 529 537 535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편람」, 각 연도.

7) COVID-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주문하는 택배 배송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의 자회사이자 물류시스템을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정보를 통해 확인한 쿠팡주식회사의 2020년 소속근로자는 11,470명이었으나 2022년 24,091명으

로 증가하였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0년 12,578명에서 2022년 37,779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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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도별 법인택시 업체 수와 운전자 수

(단위 : 명, 개)

2019 2020 2021

운전사 수 102,320 85,169 75,403

업체 수 1,672 1,664 1,658

자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 각 연도.

<표 13> 연도별 항공 산업 종사자 수

(단위 : 명)

2019 2020 2021

종사자 수 28,071 26,308 25,661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현황」, 각 연도.

업에서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은 보건업과 택배ㆍ창고에서의 고용증가에 따른 영향이 있

지만 이외 산업에선 고용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조합원 증가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표 14>를 보면, 2021년 기준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은 총 

865개이며, 전환을 완료한 인원은 총 19만 7,866명이다. 이 중 공공기관이 344개, 인원은 10만 

3,27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였다.

<표 14> 2021년까지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 명)

대상기관
전환완료 인원

합 계 전환채용 경쟁채용

합 계 865 197,866 165,016 32,850

중앙행정기관 49 24,138 22,597 1,541

지방자치단체 245 26,318 21,406 4,912

교육기관 76 36,458 33,518 2,940

공공기관 344 103,271 81,636 21,635

지방공기업 151 7,681 5,859 1,822

주 : 경쟁채용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
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

자료 : 고용노동부(2022. 3. 4.),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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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 부가조사」상으로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빛 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

직 전환이 시작된 2017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임금노동자는 78천 명 증가하였고, 노동조합 

가입자는 16천 명 증가하였다(표 15 참조). 

<표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 추이

(단위 : 천 명, %)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03 329 29.8 1,131 341 30.1 1,079 277 25.7 1,134 309 27.2 1,181 345 29.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경활 부가조사」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효과를 알기에 한계가 있어  「전국노

동조합 조직현황」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 노조 조직현황 추이를 보면, 2018년과 2020년 사이 

공공부문 노동조합 수는 253개가 증가하였고 조합원 수는 49,108명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조조직률 증가요인으로 논의되는 공무직 증가율을 확인하면, 단위노조만으로 파악했을 때 

2018년 1,839명, 2019년 2,365명, 2020년 9,611명으로 증가하였다(표 17 참조).8) 이 외에도 단

<표 16> 공공부문 노조 조직현황 추이

(단위 : 개, 명, %)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조직률 가입대상 근로자 수

2018 214 245,541 68.4 359,029

2019 432 280,810 70.5 398,099

2020 467 294,649 69.3 425,232

주 : 공공부문은 경영정보 공공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기관을 정리하였고,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2018년부터 기록하기 시
작했음.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9)

8)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효과와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

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공무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전환 근로자를 증가시켰고, 이는 노조 조합원 

증가와 조합원 수 증가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라 분석하였다. 김기우(2021), 「노조 조직률 상승 원인에 대한 추

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9)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공공부문 조직률에 반영

됐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경우는 민간부문 조직률에 반영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2020.

8. 27.),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 5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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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신설 공무직 노조 조직현황 추이

(단위 : 개, 명)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2018 27 1,839

2019 17 2,365

2020 16 9,611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위노조로 설립되지 않고 지부ㆍ지회 단위로 설립되어 산업별 노동조합에 편제된 가입자 수까지 

더하면 공무직 노조 가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10)

Ⅳ. 맺음말

본 연구에선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추이를 살펴보았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021년 8월 

실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264만 8천 명이었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산업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성별 노조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

로형태별 부가조사」로 살펴봤을 때 노조 가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 공공행정, 운수 

및 창고업 순이었으나 노조 가입비율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국제 및 외국기

관, 운수 및 창고업 순이었다. 그리고 고용형태별로는 과거보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비율이 높아

졌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조 가입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규모별로 살펴봤을 때 300인 이상 기업

이 다른 규모별 노동조합 가입비율보다 높았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낮았

다. 성별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은 여성 가입자가 전보다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도 증가했지만 

아직 남성 가입자가 더 많고 가입비율도 높았다.

다음, 주제별로 산업전환기 구조변화에 따른 은행업 종사자 감소, COVID-19로 인한 서비스 

산업 고용위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전환기 은행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점포폐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점차 임금

10)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증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가장 많이 늘

어난 조직은 공공부문이다. 2019년 4월 당시 전체 신규 조합원 수(217,971명)의 37.9%(82,564명)가 공공부문

이고 그 이외에 산별 조직에 가입한 공공부문 조합원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경은(2019), 「민주

노총 신규 조합원 현황」,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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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최근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현황과 시사점

노동자들은 줄어들고 있었으나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COVID-19는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임

금노동자 수가 줄어들었으나 운수 및 창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하

였다. 노조 가입자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하고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운수 및 창고업에서 비대면 산업인 택배 및 창고산업에서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버스, 택시, 항공에서 노동자 수 감소가 노동조합 가입자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

회보장 행정부문 임금노동자 수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다. 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은 노동조합 조합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2021

년 12.6%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은 정규직, 300인 이상 대기업, 남성 위주임

에 따라 향후 정부와 노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해대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환기 산업 구조변화, COVID-19는 임금노동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불

안감에 노동조합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증가된 노동조합 가입자 수를 통해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해대변 도구로 역할하고 있으며, 향후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직장 내에서 

고용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고용형태 전환으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조

합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대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요약하면,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산업전환기 구조변화, 

COVID-19,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노동조합 내 한계로 

지적되었던 정규직, 대기업, 남성 위주의 구성을 극복하려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과 같이 불안이 집중된 곳에서 근무하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하고, 산업전

환기 구조변화의 이해당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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